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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

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

검찰면담요청

1.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 

2.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TF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서울

중앙지검에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,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

의로 고발하였고, 사건은 공안2부에 배당되었습니다(2018형제40375호). 이후 아무런 수사

도 진행되지 않아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, 그

로부터 일주일 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

3. 그러나 고발인 조사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리 수사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. 지난 5월 

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으나 이들의 신

변과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고, 종업원들의 입국 당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

작성된 자료들도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. 고발장이 접수되고 7개월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수

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. 더욱이 종업원들에게 2년간 여권이 발급되지 않다가 이 

사실이 문제되자 최근에서야 여권이 발급되었는데, 이는 자유의사로 입국하여 자유롭게 살

고 있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통일부, 국가정보원의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종업원들

의 입국 경위가 밝혀져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. 

4.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제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

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바, TF 소속 변호사들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

는 의견서를 제출하고, 향후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과 취재 부

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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